
식물줄기세포 분리․배양 첫 성공
운화, 영국 에딘버러대학과 공동으로 … 상업적 이용가치 무궁무진

국내 바이오기업이 세계 처음으로 식물의 형성층에서 줄기세포를 분리․배양하는 데 성공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항암제 원료 등 유용물질을 대량 생산하거나 고부가가치 바이오신소재를 개발하는데 식

물줄기세포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운화(대표 도기권)는 부설 운화과학기술원(원장 이은경)과 영국 에든버러대학교 세포분자식물생물학연구소

연구팀이 공동으로 식물의 형성층에서 식물줄기세포(Meristematic Stem Cell)를 분리하고 대량 배양할 수 있

는 독점기술을 확보했다고 10월25일 발표했다.

연구결과는 최고 권위지인 <네이처바이오테크놀로지>에 10월 게재됐으며, 관련 특허는 세계 15개국에 96건

을 출원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식물의 형성층은 성장과 재생에 핵심 역할을 하는 부위로, 사람으로 치면 고순도의 줄기

세포가 들어 있는 골수 조직에 해당하기 때문에 많은 과학자들이 형성층에서 줄기세포를 분리하려 애썼지만

매우 얇고 미세한 세포벽을 가진 세포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줄기세포가 극미량만 들어 있어 줄기세포 분리는

물론이고 배양에 성공한 사례가 지금까지 없었다.

식물줄기세포를 이용한 상업적 잠재력도 커, 현존 항암제의 60%가 식물 추출물일 정도로 식물 유효성분의

가치가 크고 식물의 특성상 안전성도 높아 식물줄기세포의 산업적 이용가치가 무궁무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기권 대표는 “그동안 식물에서 유용물질을 생산하기 위한 세포배양은 세포의 증식과 대량배양 과정에서

변이가 일어나고 사멸되는 문제로 상업화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하지만, 식물의 분열조직으로 알려진 형성층

에서 추출함으로써 변이 없이 대량배양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연구책임자인 영국 에딘버러대학 게리 로크 교수는 “연구성과는 생물학 연구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

며 “막대한 상업적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운화는 연구기술을 제약, 식품, 화장품 등에 접목시키기 위해 글로벌기업들과 협력을 추진하는 한편 현재 월

간 1톤 가량인 식물줄기세포 생산량을 3개월 이내에 3톤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주에 100톤 상당의

설비를 2011년까지 구축키로 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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